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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예보로 가족과 이웃을 지킵니다
- 기상청, ‘2023년 영향예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0월 31일(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23년 영향예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등 10개 팀에 대해 시상하였다.

  영향예보란 폭염·한파 등 같은 기온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날씨의 위험수준을 알려주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요령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이를 위해 신호등 

색깔로 지도 위에 위험단계를 표현하고, 보건, 산업 등 분야별로 대응

요령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상청이 2019년부터 폭염과 한파 영향예보를 연차적

으로 시행한 이래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그간에 폭염·한파 피해 경감을 

위한 영향예보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방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경진대회는 폭염·한파 영향예보를 이용한 방재 활용 성과 부문과 활용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기획) 부문의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되었다. 관계

기관 취약계층 관리자, 민간업체 안전관리자,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공모하였고, 1차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각 5팀이 선발

되어 총 10팀이 본선에서 겨루었다.

  최우수상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자녀), 지자체가 함께 영향예보를 효과적

으로 활용한 창녕시니어클럽의 ‘폭염아 꼼짝마! 어르신의 안전을 책임

집니다!’가 선정되었으며, 300만 원의 부상이 함께 주어졌다. 우수상은 

방재 활용 성과 부문에서는 ‘어르신 생명 구하는 응급안전안심 플러스

(PLUS) 기상청 영향예보’가, 아이디어 제안 부문에서는 ‘엄마, 아빠 보글

보글 끓는 지구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가 선정되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대회의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영향예보를 활용하여 실효적으로 방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실생활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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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발표자)

최우수상
폭염아 꼼짝마! 어르신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창녕시니어클럽 팀, 김태완)

우수상

어르신 생명을 구하는 

응급안전안심 PLUS 기상청 영향예보

(응급 PLUS 팀, 손승식)

엄마, 아빠 보글보글 끓는 지구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Earth, 얼쑤! 팀, 이현화)

장려상

기상 모니터링을 통한 

폭염위험정보 표출 대국민서비스 제공

(영천시청 정책기획실 팀, 김명미)

영향예보-온열/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 통합플랫폼

(메디웨더 팀,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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